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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섬유 무역 구조 변화와 자유 무역 협정  

2006년 10월 17일 제20년차(年次) 한일섬유산업연맹합동회의(韓日纖維産業

聯盟合同會議)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일본 측의 일본섬유수출기구(機構) 

대표가 ‘세계의 섬유 무역 구조 변화에서 대응과 섬유 FTA(Free Trade 

Agreement ; 自由貿易協定)의 전개책(展開策)’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는데, 

우리 섬유 산업의 진로에 참고가 될 듯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MFA◎ 에서 ATC로 바뀌어 

먼저 ‘세계 섬유 무역의 구조 변화에의 대응(對應)’과 ‘섬유 FTA의 전개책’

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세계 섬유 무역의 구조 변화에의 대응에서는 포스트 ATC(post 新纖維協定)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ATC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포스

트 ATC에 이르는 과정을 다음 5개의 포인트로 나누어 고찰해 보겠다. 

제1포인트는 MFA(Multinational Fiber Agreement ; 多國間纖維協

定)/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

定) 체제(體制)로부터 ATC/WTO(世界貿易機構) 체제로 넘어가는 변화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하는 데 따라 MFA/GATT가 ATC/WTO에 

통합(統合)되었다. 

이러한 구조 변화의 골자(骨子)는 각국의 1990년의 섬유 수입량을 100으로 

하여 ATC는 3단계로 나누어 10년 동안에 쿼터(quota)에 의한 규제 수량을 완

전히 없앤, 완전한 자유 무역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쿼터를 



완전히 철폐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1단계는 1995년까지 규제 수량의 

16%를 자유화하고, 1998년까지는 17%를 자유화하고, 제2단계에서는 2002년까

지 18%가 자유화된다. 제3단계에서는 2005년까지 완전히 쿼터프리(quota-free)

가 되었다. 

이러한 스케줄(schedule)이 결정된 후부터, 제2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쿼터는 

무역 확대의 장벽이 되어, 늘어나야 할 섬유 산업의 싹을 잘라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되며, 한시라도 빨리 쿼터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

이었다. 섬유 수출국으로 구성된 국제 기관 ITCB에서의 논의도, 쿼터 철폐가 

스케줄에 따라 실시되도록 엄격히 감시하여, 한시도 빨리 쿼터가 없는 시대

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어, 각국의 관세

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1년말에는 중국의 WTO 가맹이 이루어져, 중국의 

세계 무역에서의 존재감(存在感)이 커지는 데 따라, 자기 나라의 경제 발전을 

섬유 수출에 크게 의존(依存)하는 발전도상에 있는 섬유 수출국으로부터 여

러 근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근심의 내용은  ① 중국의 수출품은 자기 나라의 국내외 시장을 침식(侵蝕)

하고 있다  ②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창출(創出)할 기회까지도 빼앗아가고 있다 

 ③ 쿼터가 있어도 높은 신장률(伸張率)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쿼터가 철폐되

면 어떻게 될지 염려 된다  ④ 이들 발전 도상의 섬유 수출국은 경제 발전의 

기회마저도 손상될 염려가 있다  ⑤ 이대로 쿼터를 철폐하면 우리들의 사활

(死活)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리고 이들 의견을 정리하

여 망라한 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 이스탄불 선언(Istanbul 宣言)이다. 

 “◎ 쿼터는 권리”라는 시대로 



2004년 3월, 이스탄불 선언에 미국과 터키의 섬유 단체가 서명한 뒤, 최종

적으로 50여 나라의 130여 단체가 이런 취지에 찬동하고서 서명하였다. 그 

골자는  ① 쿼터의 즉시 철폐에는 반대한다  WTO② 에 대하여, 현행 쿼터 규

제를 2007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의하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와 중국의 WTO 가맹이라

는 1995년에 ATC를 시작할 때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역 환경이 생

겨났으며, 이대로는 중국이 시장을 독점할 염려가 있으며, 중국의 저가격(低

價格) 공세에 대한 염려, 자유화의 은혜를 몇몇 큰 나라가 독점할 것이 아니

라, 모든 가맹국이 공유(共有)하여야 한다는 것이 거론되었다. 그 바닥에 깔

려 있는 사상은 쿼터는 권리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하기는 현재 상당히 사정이 달라져 있는데, 적어도 그 당시

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각국 정부나 WTO에 받아

들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고, 쿼터 철폐는 스케줄대로 추진되었다. 

얼마 안 있어 셋째 포인트인 “세이프 가드(safe guard)가 발동(發動)되었다. 

2006년에 일단 쿼터 프리 시대가 개시되는데, 역시 여러 수출국들은 어떤 방

식으로든 규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하고, 서둘러 수출이 몰려들었

고, 특히 중국에서 구미로의 수출이 급증하여 중국이 WTO에 가맹할 때 미

국과 중국의 합의에 따라 섬유 세이프 가드가 발동되어 여러 곡절을 겪어 

미국과 중국, 유럽 연합(EU)과 중국이 각각 각서(覺書)를 교환하여 새로운 쿼

터로 섬유 무역이 시작되었다. 

각서 내용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수량 관리 품목(數

量管理品目)이 21개 품목, 소위 민감(敏感) 상품(sensitive items)은 모두 포함되

어 있다. 이들 21개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2005년 1~8월을 보면 대미 수출액



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약 60%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바꿔 말하

면 자유 품목이 되겠다. 유럽과 중국은 11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다. 다만 미

국과 중국, 유럽과 중국의 품목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규제 기한은 미국과 

중국은 2008년말까지이고, 유럽과 중국은 2007년말까지이다. 

이런 수량의 규제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된 신

장률이다. 기준 년도인 2005년에 대하여 2006년도는 8~10%, 2007년도는 13%, 

2008년도는 17%라는 높은 신장률로 되어 있다. 이는 기준 년도를 100으로 

하면 각기 110, 124, 145로 되어 3년에 약 50%나 늘릴 수 있는 큰 신장이 된

다. 

넷째 포인트인 자주(自主) 규제 후의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나 유럽에 대한 

수출을 살펴본다. 중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1~6월의 수출 실적에서도 섬

유 수출 합계는 600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 쿼터 지역, 미국, EU로

의 수출은 각기 1% 줄고 9% 증가라는 타당한 증가이나, 비쿼터 지역으로의 

수출은 격증(激增)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을 다양화하는 노력의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중국 정부는 우회(迂回) 수출에 대하여 각종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우회 수출을 단속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또한 미국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북미(北美)자유무역협정 

가맹국, 중미 카리브해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격감하고 있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미래에의 전망 - 일본은 포스트 ATC의 모델 케이스 

다섯째 포인트인 포스트(post) ATC 시대가 닥쳐오면 어떤 시대가 될 것인

가? 그것은 일본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model case)가 될 것이다. 



포스트 ATC(新纖維協定) 시대가 다가오면 섬유 무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WTO가 정한 세이프 가드는  ① 섬유 세이프 가드  ②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 가드  ③ 일반 세이프 가드의 3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①

은 이미 발동되고 있고 ③은 앞으로 발동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현행 세이프 가드가 2008년으로 끝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 가드이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맹할 때 WTO가 

새로 만든 것으로  ① 중국으로부터의 수출품만을 대상으로 수입 제한이 가

능하다  ②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이 급락(急落)하거나 국내 산

업이 손해 보는 등이 조건이 될 수 있다  WTO ③ 가맹 후 12년간의 경과 조

치가 가능하다로 되어 있다. 즉 12년까지 발동이 가능하다. 

또한 이 ‘대중 특별 세이프 가드’ 이외로는, 반덤핑(anti-dumping) 조치의 발

동 조건이 쉽게 되어 있어, 중국 감시 기구의 설치 등도 규정되어 있다. 

이상을 베이스로 앞으로 예상되는 전망은  2008① 년말까지는 현행 섬유 세

이프 가드 하에서의 미국ㆍEU로의 수출 규제  12② 년까지는 중국에 대한 특

별 세이프 가드로 옮긴다  13③ 년 이상 되면 전혀 쿼터 프리 시대가 된다(또

는 무언가 새로운 쿼터의 창설)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2009년이 지나면 쿼터 

프리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 배경에는  ① 중국도 제11차 5개년 규획에서 투자ㆍ수출 주도(主導)에서 

내수(內需) 주도 경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베이징(北京) 올림

픽, 2010년에는 상하이만국 박람회(上海萬國博覽會) 등으로 이러한 동향에 박

차를 가할 것이다  ② 강해지는 인민 위안(人民元), 낮아지고 있는 증치세(增

値稅) 환부율(還付率 ; 현재는 방직품 11%, 衣料品은 13%), 고도화하는 중국 

소비 시장 등도 섬유 기업의 수출을 내수로 돌리도록 촉진한다  ③ 그러기 



위하여 수출도 양(量)에서 질(質)로 바뀌어 간다  ④ 미국으로의 수출은 규제

가 있다고는 하나 현재의 60%는 쿼터가 없는 상태이다 - 이들을 배경으로 

중국 경제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실질적인 쿼터 프리 시대가 다가온다는 인식으로, 

무언가를 차별화하고, 자랑할 만한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규제는 2005년말 기준으로 보면 수입량의 약 40%에 불과하며, 

60%는 규제가 없으므로 지금은 쿼터가 제약이 되지도 않으며, 권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된다. 각국은 세계의 섬유 무역이 이미 자유화되어 있다

고 생각하고 자기 나라의 강점을 키워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소재 공업의 차별화, 독자적인 가공의 개발, 이들에 연결되는 기술 

개발, 봉제 분야에서도 특정 상품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특수 소재의 봉

제 기술 개발, 가격 경쟁력을 살린 봉제력 강화 등, 기타 여러 가능성은 있

다. 그러나 중국에는 거대한 인구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강점이 있

는 것도 사실이다. 한때 일본,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와 같이, 중

국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오르고, 노동 수급(勞動需給)이 어렵게 되었다고 해

서 섬유, 그 중에서도 봉제 분야의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

다. 

또한 앞으로 많아질 구미로부터의 OEM(주문자 브랜드에 의한 생산)의 통

째로의 주문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고, 상당한 생산 

능력이나 대응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한 나라는 한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쿼터는 없어져도 EU의 여러 주변 관세 동맹국, 또는 미국의 

NAFTA 가맹국, 카리브해 여러 나라, 중미 여러 나라, 사하라 주변 여러 나

라에의 관세면에서의 배려나 특정국에의 우대책(優待策)은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완전한 자유 무역 시대가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2009년부터는 무언가 규제하는 큰 쿼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의 셰어(share)는 서서히 상승하여 현재의 일본 같은 상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일본 시장의 섬유 제품에서 중국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대(台)로 될 상태이다. 

 ◎ 섬유 FTA의 추진책 - 1 프로세스에서 2 프로세스로 

다음에 섬유 FTA(自由貿易協定)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한국을 

예로 들어 3가지를 검토해 보겠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 섬유 무역이 자유화되어 가는 상

황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맡아서 추진하여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인데, 역시 

두 나라의 강점은 하이패션(high fashion) 의료(衣料)용 소재, 기능성 소재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는 소재를 아시아의 봉제국이나 이와 관련

된 나라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일일 것이다. 봉제국에 공급해 주는 소재

가 봉제국에서 제품이 되어, 거대한 시장인 미국이나 EU로 수출하거나 자기 

나라로 제품을 가져갈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EU도 바로 이러

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 분업의 이치에도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FTA 교섭은 곧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현재

는 중단되어 있다. 섬유로 말하면 일본과 한국에서는 원산지룰(原産地 rule)

이 큰 과제의 하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보통 WTO의 원산지 룰은 

면(綿)에서 실을 뽑고, 실로 직물이나 편포를 짜고, 포로 봉제품이 만들어지

듯이 형태가 크게 바뀌는 1 프로세스(one process)를 거친 곳이 원산지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능 소재 등 차별화품 개발에 뺄 수 없는 염식 



가공 단계가 무시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은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의 주요국과 계속 상의

하여 염색 가공도 포함한 2 프로세스에 의한 패브릭 포워드(fabric forward)로 

원산지를 합의하였다. 또한 2 프로세스는 한 나라 내에서의 2 프로세스가 아

니라, 아세안 역내(域內)에서의 누적(累積) 2 프로세스로서 “메이드 인 아세

안”을 인정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국과도 이런 방향으로 FTA 체결이 되면 

세계 섬유 무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은 보다 강화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최근의 한국 수출 통계와 미국의 수입 통계를 봐도, 이 첫째와 둘째 과제

는 입증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 통계를 보면 2006년 1~6월의 전 섬유 수출이 

65억 달러로 2005년 동기와 비교하면 6.36% 줄고 있으며, 이중에 의료품은 

2005년에 전년보다도 36% 줄어든 다음이지만 2006년 1~6월에는 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도 11.7% 줄고 있다. 미국의 수입 통계에서는 2006년 

1~7월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 섬유가 9억 9천만 달러이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36% 줄었고, 직물 기타는 4억 4천 5백만 달러로 1% 증가하였고, 

의료품은 5억 4천 5백만 달러로 11.62% 줄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제 의료품의 대미 수출은 계속 줄고 있는데, 직물은 전년 

수준이거나 약간 증가하여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일본과 한국의 섬유 무역의 역할은 의료품의 수출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텍

스타일의 안정적 공급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소

재를 봉제하면 원산지국(原産地國) 표시가 바뀌는 현행의 WTO 룰(1 프로세

스)이 아니라, 제직과 염색 가공을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 한 것을 원산지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미드 스트림(mid stream ; 中流)을 강화하게 

되며, 그 나라의 섬유 산업을 강화하게 된다. 

최후의 세 번째 과제는 2006년 7월 하순에 대구의 섬유 산업 관계자가 약 

30명 일본을 방문하고 후꾸이(福井) 산지를 시찰하였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불황에 타개하기 위하여는 구조 개혁, 의

식 개혁을 배경으로 한 경영 개혁이 필요하며, 일본의 후꾸이 산지, 호꾸리

꾸(北陸) 산지의 현상을 참고하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한다. 후꾸이 산지를 

보면 바로 2 프로세스의 중핵지(中核地)이다. 이제까지 한국은 대체로 1프로

세스의 원산지 룰을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한국의 섬유 산업 관계자도 일본

과 공통된 인식으로 상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 

 



중국 섬유산업의 고도화로 새로운 기회 만들어내 

중국의 섬유산업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섬유대국(纖維大國)을 만들어낸 현

재, 섬유강국(纖維强國)을 향하여 질적(質的)인 향상과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기도 하면서 ‘세계의 시장’이기도 한 중국의 새로운 변

화와 고도화(高度化)는 중국과 일본과의 섬유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관계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섬유무역 - 질적으로 변화하며 발전 

중국의 2006년 1~8월의 섬유수출입 총액은 2005년 동기와 비교하여 22.2% 

증가한 1,033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 중에 수출은 24.7% 증가한 913억 6,000

만 달러이고, 수입은 6.1% 증가한 119억 4,000만 달러였다. 9월 이후도 이런 

페이스(pace)로 진행한다고 보고 단순 계산하면 2005년 연간 실적인 1,150억 

달러에 대하여, 2006년의 연간 수출은 1,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

다. 

1~8월 수출의 내역을 보면 방직품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7% 증가한 

316억 2,000만 달러이고, 의류는 28.1% 증가한 597억 4,000만 달러였다. 

중국방직품진출구상회(進出口商會)는 이 1~8월의 실적에서 섬유품수출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연속 6개월간, 한 달 기준으로 매달 

과거 최고실적을 기록하여 성장의 힘이 더욱 강하졌다  ② 일반무역에서 수

출이 계속 성장하여, 무역구조가 개선되었다  ③ 수출총액에서 민영(民營)기업

이 차지하는 수출비율이 40%를 넘어, 수출입 모두 크게 성장하였다  ④ 규제

대상이 되어 있는 구미로의 수출의 성장은, 한편으로는 안정되어 있으며, 아



시아 여러 나라 등 일부 시장으로 수출이 급증하였다  ⑤ 섬유품수출은 전국

적으로 성장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광동성(廣東省)의 성장률이 60%를 넘는 

실적을 보였다. 

이외에도 특징으로서 볼만한 것이 평균단가(平均單價)의 상승이다. 의류에

서는 1점당 평균 수출단가는 니트제가 2.13달러로서 전년 동기보다도 11.1% 

올랐고, 직물제는 3.90달러로 10.1% 올랐으며, 모피(毛皮)ㆍ피혁제가 46.45달

러로 8% 낮아졌고, 기타는 0.40달러로 14.6% 올랐고, 모피ㆍ피혁을 빼고 

10% 이상의 단가 상승이 있었다. 

특히 섬유협정으로 규제되고 있는 미국과 EU로의 의류수출 평균단가는 각

각 20% 이상 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규제대상품목에서의 수출량 감소, 단

가 상승의 경향이 심하여, 개선되는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더욱이 위안고

(元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수출업자에의 압력이 되어 수출단가 인상이 

한층 더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방직공업협회에서는 제11차 5개년 규획(規劃)(2006~2010)의 초년도인 

2006년의 과제로서  ① 과학적 발전관(觀)  ② 개발력의 강화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④ 업계 서비스와 자율성(自律性)의 강화 및 공업협회의 서비스 향상 

 ⑤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 국제협조의 발전을 들고 있다. 중국의 섬유산업이 

강대(强大)할 뿐만 아니라 질적ㆍ구조적 변화를 이루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

다. 그 일부가, 수출이 계속 성장하면서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 고부가가치화로 변화에 대처 

그러한 질적 변화는 10월 17~21일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10회 중국

국제섬유기계전람회(CITME 2006)와 10월 25~28일에 상하이에서 열린 인터텍



스타일 상하이 2006 어패럴ㆍ패브릭에서 잘 보여주었다. 

CITME 2006에서는 중국 섬유산업의 질적인 향상이나 부가가치의 추구(追

求), 인건비 상승 등에 대응하여 해외로부터의 최신예 기기의 전시 등이 큰 

특징이 되었다. 고부가 가치성, 품질 안정성, 범용성(汎用性), 생력(省力)ㆍ생

에너지성을 갖춘 기기에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2006에서는 중국제 소재의 향상이나 버라이어티

(variety)의 확대가 특히 지적되는 경향이 되었다. 이들의 변화는, 중국이 일

본의 수출 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도 “세계의 소비 시장”이기도 하므로, 중국이 고도화됨

에 따라 일본은 고기능, 고부가가치 소재나 섬유기계의 우수성을 발휘하기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06년 1~9월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總額)은 5

조(兆) 5천억 위안으로 2005년 동기에 비교하면 13.5% 증가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 연간 10%대(台)로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과 병행하여 섬유품의 수

요도 커지고 있다. 

중국국민 1명당 섬유소비량은 2005년의 14kg에서, 제11차 5개년 규획의 마

지막 해인 2010년에는 18kg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게 수요가 확대하는 데 따

른 공급확대의 주체(主體)는 물론 중국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동시에 일본으

로부터의 부가가치소재나 고기능소재의 수출, 최신예 섬유기계의 수출, 중국

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부가가치품의 생산 등의 찬스도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규제완화로 소비시장에의 일본기업의 참가기회도 늘어나 중국기업



과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일본계 백화점이 지방도시에도 진출하게 

될 것이다. 

 ◎ 일본의 경험을 살린 생에너지ㆍ환경투자에 기대 

중국은 산업이 급성장하는 데 다라,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

여 생에너지나 환경보호의식의 개혁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제

11차 5개년 규획은 효율이 떨어지며, 에너지 소비가 크고, 환경을 크게 오염

시키는, 수준 낮은 1차 가공능력은 제한(制限)되거나 도태(淘汰)되어, 생에너

지나 환경보호는 실질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생에너지, 생자원, 

환경보호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세우고 있다. 

중국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가 꼭 필요하며, 코스트가 올라가는 요인이 된

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가격을 올리려하게 되는데 섬유산업의 고도화과정

에서 피해 갈 수 없는 과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일본이 이미 지나온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일본과 중국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갖게 될 가

능성도 생길 것이다. 

중국섬유품의 고도화의 과제로서 지적된 것이 염색산업의 성장이다. 염색

산업은 동시에 배수(排水)처리에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는 산업이다. 

폐수처리의 설비의 정비 등이 새로운 환경투자에 따른 비즈니스 찬스로 기

대된다. ♣ 



일본과 중국의 섬유산업 - 기술과 상품개발로 사업 분담 

일본과 중국의 섬유산업은 어떻게 사업을 나누어 맡을 것인가? 이는 어떤 

뜻에서는 영원한 테마가 될 수도 있다. 기술개발력이나 가격경쟁력, 재무체

질(財務體質)의 강도(强度) 등으로 평가되는 ‘국제경쟁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겠지만, 이제는 일본의 섬유제조업이 살아갈 길을 겨우 찾아내고 있는 중

이다. 그 길은 역시 오랫동안 거론해 왔지만, 섬유업계의 ‘총력을 결집(結集)

한 기술ㆍ상품개발’이며, 그 중에서도 ‘환경, 건강문제에의 대응’이 관건(關

鍵)을 쥐고 있다. 

 ◎ 중국의 섬유 어패럴 수출 - 인민위안과 코스트 상승으로 심한 타격 

중국에서는 인민위안(人民元)이 절상되었고, 노동 코스트도 상승하여 섬유

업계의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참고삼아 대충 계산해 보면 중국

의 면방직, 모방직, 어패럴의 수출의존도(依存度)는 각기 20%, 27%, 60%이며, 

이들 업계의 이익률은 비교적 낮다. 

그래서 어림잡아 인민위안이 1% 절상되면 면방직, 모방직, 어패럴의 이익

률은 각기 3.19%, 2.27%, 6.18% 떨어진다. 코스트가 싼 것 만에 의지하여 주

변 여러 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업계의 수출이, 인민위안이 절상되는 데 따라 

받는 영향은 크다고 한다. 중국 섬유ㆍ어패럴 산업은 결코 든든한 토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섬유ㆍ어패럴 업계에서는, 독자적인 브랜드 전략이 

당면한 초점이 되어 있다.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브랜드의 시장

영향력을 높여, 더욱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수출을 수량 중심

에서 품질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무(急務)로 보고 있다. 



2005년에 중국은 섬유ㆍ어패럴 제품을 1,175억 달러 수출하여, 전 세계의 

섬유ㆍ어패럴 제품 무역액의 24%를 차지하였다. 섬유가공량에서는 전 세계

의 1/3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독자적인 브랜드의 비율은 

불과 10% 미만이며, 나머지 90%는 브랜드가 없거나 또는 주문자가 요청하는 

브랜드로 생산하는 OEM 제품으로 되어 있다. 

섬유산업에서 가장 브랜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가 어패럴 업계이

다. 20여년에 걸쳐 개혁하고 개방(開放)한 결과, 중국의 어패럴 가공기술은 세

계 톱 레벨(top level)에까지 올랐으나, 유력한 독자적인 브랜드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봉제 메이커와 니터(knitter)의 이익은 10% 안팍의 가공료뿐이고, 

80~90%의 이익은 해외의 상사, 브랜드 보유기업에 흡수되고 있다. 중국 기업

의 어패럴 제품 수출단가는 이탈리아와 비교하면, 근 50배 정도로 벌어져 있

다. 이러한 가격차는 브랜드의 부가가치의 차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

다. 

 ◎ 중국 - 고품질 받아들여 새 시장 창출 

어패럴보다도 심각한 데가 면방직업계이다. 중국은 한때 “양사양포(兩紗兩

布 ; 綿絲ㆍ면ㆍ폴리에스터 混紡 綿織物ㆍ ㆍ면ㆍ폴리에스터 混紡織物)”의 수

출대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입국으로 바뀌고, 점차 국제시장에서도 물러

나가고 있다. 1995년 이후로 중국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수입해 

오는 나라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이다. 국제시장에서의 셰어

(share)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외국기업에 빼

앗겼다. 설비의 격차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품질의 격차도 원인이 되었다. 섬

유대국은 중국도 위태롭다. 

“양사양포”에서 어패럴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제품의 수출로 바꿔왔다고 말



할 수도 있는데, 어패럴로 바뀜으로써 중국은 고품질의 섬유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구라보는 재수출용 위주로 한 면중공사 “스핀에어”의 판매사업

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구미에서 지명도(知名度)가 높이 올라 여

러 지역으로의 재수출용으로 조회가 많아지고 있다.  

고마쓰세이렌는 한때 중국이 급속도로 번창하는 것을 겁만 먹었던 일본의 

섬유산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분담(分擔)이 진행되어 활로를 찾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도 빠른 속도로 차별화노선(路線)으로 바꾸고 있

는데, 차별화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는 점에서 일본 섬유산업에 밝은 빛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마쓰세이렌은 파리의 프르미에르 비전(Premiere 

Vision ; PV)에 출품하고 있는데 중국의 바이어가 늘고 있는데, 그들은 EU의 

고객과 똑같은 것을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중국에는 그런 마켓이 생

겨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차별화되는 점에서 일본의 기술력이 

훨씬 우위성(優位性)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일본의 섬유기업들이 인식하고 

추구(追求)해 온 것이 소량이라도 ‘좋은 것은 일본’이라고 정해진 대로 분담

할 수 있어,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마쓰세이렌은 일본 호꾸리꾸(北陸) 산지의 실 가공, 제직업, 니터 등 약 

30개사와 팀 호꾸리꾸를 만들었다. 호꾸리꾸 산지의 텍스타일을 세계 시장에 

어필(appeal ; 관심을 끌도록 노력한다)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컬래버레이션

(collaboration)으로 자사(自社)에 없는 것을 보충하고 호꾸리꾸를 하나의 브랜

드로서 세계에 발신(發信)하는 것이 목적이다. 

 ◎ 컬래버레이션으로 신상품개발 

도까이센꼬(東海染工)는 제직공장 등과의 컬래버레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일본의 어패럴은 일본의 독자적인 고감도(高感度) 텍스타일을 요



구하고 있다. 미드스트림(mid-stream)의 기업도 살아남기 위하여 일본의 독자

적인 신소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두 업계의 생각은 똑같은데, 그것이 잘 돌

아가지 않는 것은 왠일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까이센꼬는 그 원인을 각 유통단계(流通段階)에서 손쉽게 리스크(risk)를 

피해나가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재고(在庫)는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리스크를 각 단계에서 분산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창

하고 있다. 섬유업계 전체에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은 많은 관계자가 지적하고 있다. 

신소재개발로 유닉(unique)한 길을 걷고 있는 다이쇼(大正)방적은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이나 고엽제(枯葉劑)를 쓰지 않는 에콜러지 코튼(ecology 

cotton) 등의 소재 개발로, 어패럴이나 유통 관계자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특

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희소(希少)원면

을 발굴하여 상품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한 원면을 사용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품과 근본적인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 원재료의 출처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의 정보가 축적 가능할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지구환경문제, 여기서 파생

되는 건강 문제 등이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환경ㆍ건강의 관점에서 

추진할 사업이 앞으로 중요한 관건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이 기업은 마다가스칼(Madagascar) 면을 상품화하였다. 이 나라는 근

대적 농사방법이 미숙하여, 결과적으로 오거닉 코튼과 비슷한 원시적인 재배

과정만을 알고 있다. 또한 노동력은 풍부하여 목화를 손으로 따는 것이 분명

한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하나는 빈곤의 해소이다.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빈

곤한 나라의 하나로 목화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 결과적으로 현지에서 고



용을 만들어내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경, 건강에 대한 배려는,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 

사례에서 일을 분담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들어있다고도 생각된다. ♣ 



시끼보의 섬유사업 전략  

- 새로운 상류 만들어 감수에 제동 걸어 

2006년도 상반기의 섬유사업은, 근본적인 감수(減收) 경향에 제동이 걸려, 

증수증익(增收增益)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 동안 새롭게 상품의 흐

름(商流)을 만들고, 생산거점을 다시 편성하는 등에 공을 들인 효과가 나타났

다. 앞으로는 제품사업을 크게 늘리고, 직물의 캐주얼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

라, 멜텍스를 재정비하는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멜텍스는 중점 분야를 축소

하여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구축할 계획이다. 

 20◎ 06년 상반기, 증수증익을 예측 

2006년 상반기의 섬유사업은, 단체(單體)로는 2005년 동기와 비교하여 증수

증익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까지 계속 근본적으로 감수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증수증익이 이루어진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텍스타일 판매에서 감수

되는 데 제동이 걸렸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상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역시 이제까지의 장사는 시장 자체가 줄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새로운 상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보

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제품사업의 확대이다. 니트도 텍스타일은 줄고 있

는데, 제품화는 늘고 있다. 침장(寢裝)에 대하여도 제품사업을 늘림으로써 전

체로서는 약간의 감수로 머물고 있다. 

이익면에서는, 공장조업률의 향상이 이바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끼보고



오찌(高知) 공장을 해산한 것도 있어 도야마(富山) 공장의 조업률(操業率)이 

올라갔다. 시끼보고오난(江南)에서는 사염(絲染)을 외주화(外注化)하는 등 일

부 설비를 축소함으로써 로스(loss)가 줄어 고정비(固定費)도 압축할 수 있었

다. 

직물사업에서 중점방침으로 되어 있는 캐주얼화(casual化)는 여러 해를 겪

으면서 점차로 캐주얼의 비율이 오르고 있다. 2005년기(期)에는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6년 상반기에는 26% 정도로 올랐다. 2006년기부터 시

작한 중기(中期) 3개년계획 중에 5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는 시끼보

고오난의 염색가공의 단가(單價) 인상에도 이어진다. 

 ◎ 에너지 절약 입장에서 설비 투자 

원료 값이나 연료 값이 오르는 등 생산 코스트가 오르고 있는데, 특히 염

색가공공정을 갖고 있는 시끼보고오난과 인도네시아의 머메이드텍스타일인

더스트리인도네시아(멜텍스)는 연료 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 이들 두 공

장은 2006년 중에 설비 투자로 연료 값이 오른 데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든다. 

그러한 투자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이다. 시끼보고오난에서

는 폐열회수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를 2006년 상반기 중에 완성하였다. 

2006년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멜텍스는 연료에 대하

여는 가스(gas)로 대응하려 하였는데, 인프라(infrastructure)의 관계로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순조롭게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

투명한 부분도 있어, 석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이 공사는 

2006년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2006년 하반기의 중점과제로서는 전략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존분야에서의 영역(領域)을 확대하면서 깊이 파

고 들어감으로써 섬유사업을 흑자로 기반을 굳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멜텍

스의 업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다른 데서 벌

어들인 이익을 멜텍스의 적자와 상쇄(相殺)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12월

기(期)에는 흑자화를 목표로 투자 효과를 확인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서 개최한 전시회에서는 전략소재인 “로열사라”와 “듀얼액션”에 집중하

고 있는데, 2006년 가을의 전시회부터는, 이제까지처럼 폭넓게 무엇이나 제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소재로 집중한 내용만을 전시하기로 하였다. 여러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므로 앞으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주(受注)

로 이어 나가야 한다. 

 ◎ 멜텍스는 방적에 중점 

멜텍스는 중점 분야를 만들 필요가 있어 그런 관점에서 재구축을 추진하

고 있다. 판매고를 늘리기 보다는,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특화하여 

채산이 안맞는 분야를 축소시키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제휴를 강화

할 것이다. 현재는 실이나 생지를 일본으로 들여오고 있어, 멜텍스의 생산은 

약 반을 일본과 제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려 나갈 것이다. 

중점분야는 실을 중심으로 사업의 틀을 다시 짜고 있다. 이 공장의 품질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인데, 더욱 실의 품질을 개량하느라 설비투자

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품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채산성을 확실히 확인하면서 추진할 것

이다. 해산할 인도네시아의 자(子)회사인 봉제는 중국으로 시설을 옮기고 상



하이시끼보복식(服飾)에 재봉기 100대를 증설하여 350대 규모 체제로 만들 

계획이다. 그 후에는 협력공장을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사업을 확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관리, 납기관리 등의 기본

인 것을 확실히 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자사(自社) 소재(素材)와의 링크(link) 

등으로, 온 정성을 다들인 시끼보다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해 

나간다. 제품사업은 연간 4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거의 달

성되어 가고 있다. 컷소오(cut-sew)외에도 스포츠 의료(衣料) 등이 특히 늘고 

있다. 

중국에는 침장의 프린트 공장이 있는데, 침장의 상류(商流)가 크게 변하고 

있으나, 그런 상황 속에서 강점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더욱 세련되게 경영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스크린 프린트 1대로 월 25만m를 생산하고 있

는데, 언제나 수주잔(受注殘)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조속히 1대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상하이에 설립한 무역공사(貿易公司)는 어떻게 조직을 짤 건지 거듭 검토

하고 있다. 우선은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지만, 생지나 제품의 

중국 내 시장판매를 넓혀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베트남, WTO 가맹으로 구미시장에서의 경쟁 치열 우려 

베트남이 WTO(世界貿易機構)에의 가맹(加盟)이 승인되어 일본의 상사(商

社)들은 구미(歐美)시장으로 수출하는 제품 비즈니스의 생산거점으로서 경쟁

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에 개최된 WTO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가맹이 승

인되어, 연내에 150번째 WTO 가맹국ㆍ지역이 되었다. 일본의 섬유산업에게 

베트남은 일본내 시장으로의 제품 비즈니스에 있어서 “China plus one”의 첫째 

생산거점으로서 이름이 오른다. 최근 1~2년은 각 상사가 주력해 온 구미로의 

제품 비즈니스의 봉제거점으로서도 중요도(重要度)가 커진다. 

이번의 WTO 가맹으로 베트남 봉제품은 구미로의 수출이 쿼터 프리로 되

어 수출시장에서 신규참가가 쉬워져, 수출 스페이스(space) 확보 등에 있어서 

앞으로는 경쟁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상사에서는 우려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자(出資)도 고려하며, “마이 팩토리화(my factory化)”를 추

진할 것이라고 이제까지 보다도 현지 봉제거점과의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화남지역(華南地域), 홍콩에서 동남아시아로, 구미시장에의 제품 비즈

니스 생산거점으로서 파악하고, 생산거점을 만들어 오던 NI데이진(帝人)상사

도 구미시장에 대한 제품 비즈니스로 베트남은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가맹은 벌써부터 예상하였으므로 사업대상에 포함

되어 있었으며, 이제까지 추진해 온 것을 더욱 착실하게 발전시키겠다고 하

며 긴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으로의 제품 비즈니스에서는 일본시장의 단납기요망(短納期要望)



에서 아이템(item)이 제한되는 데 따라 베트남의 가맹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지난 2006년 10월에 베트남의 유력한 셔

츠봉제 메이커 베텐(Viettien)과의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서(覺書)를 

맺은 마루베니(丸紅)는 일본으로의 셔츠제품에서 현재의 15%에서 20%로 비

율을 올릴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한층 더 베트남 봉제를 늘려 나갈 것이다. 

♣ 



중국의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2006” 

 - 기능이나 패션 소재를 크게 향상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적 의료용(衣料用) 텍스타일 전시회인 “인터텍스

타일 상하이 - 어패럴 패브릭”이 2006년 10월 25~28일(4일간)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 방직행업분회(行業分會), 중국방직신식중심(信息中心), 메세 프랑

크풀트<홍콩>의 주최로 상하이 신국제박람중심에서 개최되었다(10월 25일은 

개회식 초대객에 한정된 스페셜 바이어즈 데이였음). 이번 전시회는 출전규

모(出展規模), 관람자 수가 모두 과거 최고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질적(質的)

인 충실(充實)도 엿보였다.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2006”에는 전시면적이 전번과 비교하여 28%가 넓은 

8만 5백㎡로 25개국 지역으로부터 32%가 증가한 2,029개사(이중 중국은 

1,413개사)가 참가하였다. 해외로부터의 출전(出展)은 이탈리아, 한국, 독일, 

포르투갈, 일본, 터키, 대만, 타이 파키스탄 등의 9개국 지역이 독자적인 파

빌리온(pavilion)을 꾸몄다. 

사용호관은 서(西) 1~5호관과 동(東) 1, 2호관으로 7개관이었다. 이번부터는 

어패럴 부자재(副資材)의 전시장소를 서(西) 5호관에 새로 마련하였다. 부자재

관련 기업의 출전수(出展數)가 68% 증가로 급증하였다. 또한 실 전시회 ‘얀 

엑스포(Yarn expo)’도 서(西) 5호관과 병행하여 열렸다. 

입장자수는 3일째 되는 27일 오후 3시 시점(時點)에 연(延) 4만 2,119명(이

중 중국 내에서 3만 4,427명)이 관람하여, 작년 4일간의 4만 5,137명과 비슷

한 성황(盛況)이었다. 성황의 실감(實感)은 출전자(出展者)에 따라서 다르다. 



어느 부스(booth)나 차별 없이 무작정으로 관람하며, 카탈로그 등 무엇이든 

가지려는 과거와 같은 관람객의 자세가 변화하여, 목적이나 기업을 골라가며 

방문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번에 넓게 지적된 것은, 중국제 소재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하였고, 다양

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화섬전시관이 된 서 4호관에서는 

방수투습(防水透濕), 흡한속건(吸汗速乾), 도전(導電) 등의 기능소재나 극세사

(極細絲)로 만든 패션 소재가 다채(多彩)롭게 전시되었다. 

동 1호관에는 기능 소재의 전시장이 설치되어, 최종일(最終日)까지 관람자

가 밀려들었다. 울(wool)을 주제로 한 서 3호관, 면을 주제로 한 동 2호관에

서도 품질향상과 다양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잘 전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면 관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호평을 받으며 중국 부스의 성황이나 상담(商談)에 열중하고 있

는 광경도 많이 볼 수 있었다. ♣ 



다이와보노이 - 광석의 마이너스 이온으로 신소재 개발  

다이와보노이는 원적외선(遠赤外線)을 방사(放射)하고 흡수(吸收)하는 천연 

광석을 가루로 만들어 천의 표면에 가공한 기능 소재 “상암욕(爽岩浴)”을 개

발하고, 2007년 추동절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암반욕(岩盤浴) 붐

으로 유명해진 북해도(北海道)의 천연 광석(天然鑛石) ‘신천석(神天石, black 

silica)’을 마이크로 사이즈(micro size)로 갈아서 후가공(後加工)으로 섬유에 붙

여준다. 

“블랙 실리카”는 규산(珪酸)을 주성분으로 하여 탄소(炭素)와 극소량(極少

量)의 미네럴(mineral)이 들어 있는 검은색의 천연 광석이다. 원적외선과 마이

너스 이온을 방출하며, 암반욕이나 수질 정화(水質淨化), 농업에도 용도를 넓

히고 있다. 

이 회사는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몸을 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암반욕의 

이치를 알아내고 활용하여 신소재를 개발하였다. 마이너스 이온을 방사하는 

광석을 활용한 기능 소재 “이오리나”를 이미 상품화하고 있어, 기술면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자체 시험에서도 상암욕이 원적외선을 방사함으로써 생지(生地)가 일반품

보다도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용도는 속옷이나 나이티, 침구 등으로 되어 있다. “블랙 실리카”의 가루를 

무늬에만 가공해 주는 방법으로, 검은 색을 의장에 살리고 있다. 세탁 내구

성도 좋고, 따스한 온도를 유지해주므로 일반 가정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제 개발부에서는 추천하고 있다. ♣



구라보 - “스핀에어”의 신상품으로 모달 중공사 개발 중 

구라보는 중공면사(中空綿絲) “스핀에어(Spin-air)”를 발전시킨 신상품으로서 

모달(modal)을 사용하여 “스핀에어 인 모달(Spin-air in modal)”을 개발 중이다. 

현재 수없이 많이 시방(試紡)하고 있는 단계인데, 2008년 춘하절용으로 상품

화할 계획이다. 

셀룰로스계 섬유로서는 텐셀(Tencel)로 뽑은 중공사 “스핀에어 인 텐셀”을 

약 1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니트 업자와 공동으로 스웨터

(sweater)용 30수 쌍사를 중심으로 한 60가지 색의 칼러 북(color book)을 배포

하고 있는데, 모달 중공사를 중공처리(中空處理)하지 않은 실로 글로벌

(global)로 판매할 예정이다. 

셀룰로스 섬유만이 갖고 있는 특유(特有)의 축 늘어지는 단점을 중공사로 

만듦으로써 카버(cover)하려는 방향으로 시방을 거듭하고 있는데, 단순한 “스

핀에어”와 다른, 특수한 방적법으로 뽑으려고 노력중이라고 한다. 이너(inner)

나 아우터(outer) 용도로 상품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구라보 섬유사업의 당면 과제 - 다음 중기계획에도  

고객기점의 신상품개발 추진 

구라보는 2006년이 현재 추진 중인 중기경영계획의 마지막 해이다. 상반기

(4~9월)를 끝내고, 마침내 라스트 스퍼트(last spurt ; 마지막 力走)에 접어들었

다. 하반기(10~다음해 3월)를 향하여 경영진에서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성공

한 사업과 성공하지 못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중기 계획을 시작하

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기본방침은 “고객을 기점(起點)으로 신상품을 개발한다”로 일관(一貫)되어 

있다. 개발거점은 어디까지나 일본 내에 둘 방침이며, 해외 생산품에도 적극

적으로 투자하여 구라보 퀄리티(quality)에 걸맞는 신상품개발을 추진한다. 

2006년도 상반기의 상황(商況)은 역시 원유 값이 많이 올라 큰 영향을 받

았다. 섬유사업에서는 보디 블로(body blow ; 권투의 가슴ㆍ배 공격)를 당한 

것 같은 영향이 있었다. 화성품(化成品) 사업에게는 어퍼컷(upper cut ; 권투의 

턱을 올려치는 공격)과 같은 타격을 받았다. 

다만 화성품은, 아직 가격이 오른 만큼을 넘겨씌울 수 있는 여지(餘地)가 

있지만, 천연섬유업계는 합섬분야처럼 원유 값이 올랐으니 값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업계가 아니다. 아무튼 미면(美綿)은 기록적으로 값이 싸지만, 당

사(當社)가 필요로 하는 고급 면은 값이 올랐으므로, 아무래도 이익이 압박을 

받게 된다. 

섬유 제1부문운, 데님이 잠시 주춤하는 느낌인데, 이런 상황은 순환적(循環



的)인 것일지 모른다. 대체로 섬유경기는 3년 주기(周期)로 기복(起伏)이 있는

데 최근에 불황을 한번 건너뛰었다. 캐주얼과 유니폼은 사업을 잘 추진해 왔

으며, 언제나 고전(苦戰)하는 니트(knit)도 적자가 줄었다. 

2006년기부터 면합섬부문과 양모부문을 하나로 통합하였는데, 이제 서서히 

통합의 상승(相承)효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도꾜 지사(支社)는 이 두 부문이 

같은 층을 쓰고 있고, 영업과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모사업도 흑

자로 바뀌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차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저지(jersey)의 경

기가 좋다고도 하고, 당사의 환경대응 울인 “에코워시(Eco-wash)”의 지명도가 

높아지는 등 플러스(plus) 재료가 많아지고 있다. 양모는 상품이 톱 존(top 

zone)에 기울고 있어 미들 존(middle zone)의 상품을 펼치고 있다. 면합섬도 

양모와 함께 일하게 됨으로써 울 혼방 등과 같은 상품 배리에이션(variation)

이 넓어졌다. 고객에게도 면ㆍ합섬과 양모가 갈라져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요즘 쓰(津)공장에는 계획에 따라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생산 라인(line)을 

개조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워낙에 양모의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별로 코스트를 생각지 않고 생산하고 있었는데, 두 부문을 통합함으로써 면

ㆍ합섬이 생산공정을 합리화한 경험을 양모에 살릴 수도 있었다. 

해외의 관련회사들은, 데님 관계로 타이의 사이엄구라보나 창방<주해>방직

(倉紡<珠海>紡織)은 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외는 타이구라보도 구라보마눙갈텍스타일<인도네시아>도 그만그만하

다. 다만 중국의 미창모방직(美倉毛紡織)은 노무(勞務)관리 등이 만족할 만하

지 못한 상태라서, 7월말까지 주식을 다 팔았다. 그 후로는 비즈니스 베이스

로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 협력공장의 하나가 되고 있다. 



2005년부터 중국의 염색회사인 절강미흔달인염집단(浙江美欣達印染集團)과

의 기술제휴는 아주 잘 되고 있다. 중국은 분명히 코스트가 싼데, 그런 상황

에서 심한 경쟁을 하고 있다. 

과당(過當)경쟁임을 알게 되었지만 부가가치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염

색가공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기술이라는 팩터(factor)가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이번 기술제휴로 당사뿐만 아니라 상대회사도 좋아하고 있다. 

섬유 이외의 분야에서는 우레탄 폼(urethane foam) 등의 화성품은 판매는 잘 

되고 있는데 역시 원료 값이 올라서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 내장재(內裝材) 

등은 비교적 값을 올려도 먹히는데, 어느 정도는 시차(時差)의 영향이 생긴다. 

엔지니어링(engineering)이나 바이오(bio)도 좀 아쉬울 정도이며, 좀 더 경기가 

좋았으면 한다. 

전반적인 경기는 매크로(macro 巨視的)로 보면, 설비투자 등의 모든 지표

(指標)가 좋으므로, 기반이 든든하여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다만 회복하는 

정도가 모두 같지 않아, 중앙과 지방, 업종간, 똑같은 업종이라도 기업간의 

격차가 생기는 시대이다. 힘들어도, 보기에 따라서는 일해 볼 만한 시대일 

것이다. 

앞으로는 중국과의 사업에서 새로 공장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며, 대체로 

협력공장이 중심이 될 것이다. 시장으로서는 중국 내 시장이 거대하기는 하

나, 말처럼 판매가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신중히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수출용으로 중국에 면중공사 “스핀에어” 등의 실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으

며, 구미에서도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노무비 등은 오르고 있다. 

중국의 두 자리 수 %의 경제성장률은 훌륭하지만 그로 인한 모순도 장차 꼭 

생길 것이며, 그렇게 되면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타이, 베트남, 미얀마 등



이 다시 인식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노무관리가 상당히 두려운데, 타이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연하며, 인프라(infrastructure)도 비교적 좋다. 이제까

지의 생산거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이다. 

2006년에 끝나는 중기계획은 마지막 3년째에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분석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하반기(10~다음 3월)를 

다음의 새 중기계획으로 넘어가는 준비기간으로 하고 싶다. “고객을 기점으

로 한 상품개발”이라는 방침은 다음 계획에서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양(量)을 너무 경시(輕視)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것을 같은 곳에서 

팔고만 있으면 판매량은 늘지 않는다. 산업자재와 수출 등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재 메이커답게 브랜드 사업에 도전하고 싶다. 이것은 다음번 

테마가 되겠다. 

상품개발도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개발은 일본 내 설비를 베이스로 추진

하지만, 고객도 이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일본 내에서는 분명히 코스트 면

에서 어려운데, 그만큼 스피드나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섬유사업은 일본 내 방적기업으로서의 우위성(優位性)을 확고하게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면ㆍ합섬부문이 키워온 순발력(瞬發力)을 더욱 향

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당사는 일본 내 생산과 해외생산의 비율이 

50:50인데, 해외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외생산품도 포함하여 구라보 

퀄리티를 보증하는 체제로 만들 것이다. 

새로운 가격체제라고들 하는데, 역시 천연섬유는 값 인상이 어려우며, 구

라보하고 사업하면 메릿(merit)이 있다고 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



하여는 상품력(商品力)밖에 없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핀치(pinch 危機)는 찬스

(chance 機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